
임단협 파업투쟁 14 -
사측 입장문에 대한 첫 번째 반박 :

임금교섭 파국의 책임은 사측에 있음을 명심하라!

   2021 임금협상의 압도적 승리를 위한 총파업 투표가 오늘(25일)부터 시작
됐다. 투표 첫 날부터 임단협 승리를 위한 조합원들의 의지와 결의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측이 급하게 오늘 사원들에게 경영진의 입장
을 내놨다. 여전히 외부의 시선만을 탓하는 무책임함에 실소만 나올 뿐이다. 
이번 임금교섭 파국의 책임은 사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끝까지 임금 삭감 고수에 결국 중노위로

   중노위 조정신청의 배경은 전적으로 ‘사측의 임금삭감 요구’에 있다. 사측
은 중노위 조정 신청 직전까지 계속됐던 임금교섭에서 끝까지 임금삭감을 고
수했다. 경영진이 이번 입장문에서 스스로 밝혔듯, 지난해 임금동결이라는 고
통분담, 올해 대규모 흑자 예상, 코로나 상황에서 고군분투한 직원들의 사기, 
올해 치솟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사측은 진작에 삭감을 요구할 것이 아
니라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했다. 하지만 과정은 어
땠는가? 사측은 끝까지 임금 3.0% 삭감을 고수했다. 노측이 중노위 조정 카드
를 빼들게 만든 원인은 사측에 있음을 명심하라.

   중노위 조정불성립의 책임 역시 사측의 불성실

   중노위 조정안은 기본급 1.0%에 일시적 성과급 0.5%였다. 다시 과정을 복
기해보자. 노동자들이 땅 팔아 생긴 갑작스런 수익을 나누자고 했나? 외부의 
시선을 고려치 않은 터무니 없는 인상안을 요구한 적 있었나? 물가상승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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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을 뿐이다. 이 정도 수준이면 쟁의 절차로 가기보다는 
중노위에서 타결짓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전달했다. 이를 거절한 쪽이 누구인
가? 

   조정안 결렬의 책임은 결코 노측의 배짱이나 과욕이 아니다. 끝까지 합당한 
처우와 파국을 막기위해 성실하게 교섭했던 노측의 요구안을 묵살하며, 중노위 
조정과정의 기회조차 날려버린 사측에 모든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라!

   쟁의 결의에 기름을 부은 사측...끝까지 책임회피

   중노위 조정 불성립 이후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전까지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준법경영’을 외치며 연차조정에 목을 매던 
사측은 돌연 태도를 바꿨다. 지난 8월 연차조정을 주요내용으로하는 노사간 
특별합의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사측은 준법경영의 의지도 신뢰경영의 
책임도 함께 헌신짝처럼 내팽겨쳤다. 그러면서 제시한 것이 중노위 조정과정에
서도 충분히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안에도 못미치는 안이었다. 

   쟁의결의라는 다음 카드를 빼들 수 밖에 없도록 사원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쪽이 누구인가? 파국의 책임은 사측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압도적 총파업 가결로 반드시 무능경영 심판 할 것  

   쟁의행위를 위한 실질적인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니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
며 못난 대응으로 일관한다. 동계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3대 대형 스
포츠 이벤트와 대통령 선거 등 내년에 있을 굵직한 이벤트를 치르기 위한 제
작비 운운하며 무능 경영의 책임을 또 사원들에게 미루려한다. 

   경영진은 분명히 직시하라. KBS의 구성원들은 공영방송 KBS의 당연한 책
무를 ‘사원들의 고통’으로만 돌리려는, 끝까지 무책임한 경영 태도에 분노하는 
것이다. KBS인의 자긍심은 경영진의 그것보다 결코 모자라지 않다. 더불어 우
리는 파업을 위한 파업을 원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파국을 막기 원한다면 조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파국은 막을 수 있



다. 이제 결단은 경영진에 있음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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